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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Yim Eon Kook‘s medical theroy on his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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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 Eon Kook was deeply involved in founding Chijongcheong(national tumor medical clinic), a 

government branch in charge of treating tumors mid-Chosun dynasty. He came to be famous 

nationwide for curing tumors well and when the royal family was notified of this, they founded 

the Chijongcheong to supply professional health care. He wrote books on treating tumors such 

as 『chijongjinam』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the tumor treating during 

his times. He also influenced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tumor-related treatments in 

late-Chosu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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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治腫秘方』과『醫林撮要』『東醫寶鑑』『田園必考』『鍼灸經驗方』『宜彙』
『治瘇方』『鍼灸集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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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任彦國의 독특한 치료법에만

주목했을 뿐, 그의 의술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별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任彦國의

치종술은 후대에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유명한 침구의

사인 許任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의 의서에

그 의론이 수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許任
은 任彦國의 치종술의 핵심을 계승하여 한 단계 발전

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治腫秘方』이 任彦國의 대표서적이라 보기는 어렵

고,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治腫指南』이 보다 정확

한 판본이라 여겨지나1),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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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治腫秘方』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인용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治腫秘方』에 수록

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任
彦國의 『治腫秘方』을 중심으로 任彦國의 의론이 후

대에 미친 영향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1) 『治腫指南』을 직접 구해볼 수 있어서 원문을 다 확인해볼 
수 없었으나, 『治腫秘方』에는 천금누로탕의 구성에 누로
가 빠지는 등 오류가 보이고,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 
수록된 『治腫指南』원문의 일부를 『治腫秘方』과 대조해
보고 선행논문을 통해 『治腫指南』의 목차를 확인해본 결
과 『治腫指南』에 수록된 내용은 『治腫秘方』에 실린 내
용을 포함하면서도 내용이 더 자세하고 폭넓은 것으로 여겨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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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정 : 그 색깔이 희지도 않고 붉지도 않다. 독기가 퍼져서

발하면 점점 실을 만들어 뼈와 육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피

부의 틈에 덩어리를 만드는데, 먼저 덩어리로 터전을 잡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실이 경락을 얽고 있는 모양과

같다. 누르면 (실이) 이르는 곳이 다 경련이 생기고, 오래되

고 심해져서 궤파되면 죽는다. 비록 사방에 침을 놓더라도

맺혀있는 실이 담시 쉬나 다시 통증이 생겨 종국에는 효과

를 보기가 어렵다. 반드시 그 덩어리를 터뜨려서 그 뿌리를

제거하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 옛날에 누정에 대한 학설이

없었던 것은 생김새의 특이함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이 신묘년 이후로 치료한 사람이 많아서 만 명에 이르렀

는데 누정을 앓고 있는 사람은 1년 내에 혹 한두 명 뿐이었

다. 그것을 보고 아픈 종기를 진찰하고 살펴보니 바로 실이

물건을 뚫는 모양과 같고 拘攣이 있었는지라 고로 신이 그

리된 까닭을 깨달아서 그 이름을 가리켜 누정이라 하였다. 
3) 

누정 : 생긴 모양이 마치 잡풀로 싼 달걀과 같으며 낱낱

의 멍울은 기름하고 빨갛다. 이것은 팔꿈치 안쪽에 잘 생기

며 아프고 오래되면 곪는다. 곪은 뒤에는 침으로 터뜨려서

고름을 빼고, 곪기 전에는 기죽마혈에 각각 7장씩 뜸을 뜨

면 곧 낫는데 손발에 생긴 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

한다. 무릇 사람의 손발 및 온 몸 가운데 뼈마디에 농양이

생기면 침으로 터뜨려 비록 고름을 다 뺐다 하더라도 부기

가 가라앉기 전에는 답답하고 아프며 구부렸다 폈다 하지

못한다. 이때 저절로 낫기를 기다린다면 고름과 지방층이

골강에 가득 차서 근육이 뼈마디에 들러붙게 된다. 만약 반

듯하게 펴고 있다면 끝내 구부리지 못하며, 구부리고 있다

면 펴지 못하여 평생토록 몸을 못 쓰게 된다. 모름지기 고

름이 다 나오지 않고 누런 진물이 멈추지 않앗을 때에 옆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구부렸다 폈다를 빈번히 해주게

하는 데 스스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4) 

표 1 

Ⅱ. 본론

1.『治腫秘方』이 許任에게 미친 영향

  1)『鍼灸經驗方』에 나타난 任彦國의 의론

박문현은 『鍼灸經驗方』에서 肺癰을 파농하여 농을

빼낸 다음 비벼서 꼰 종이를 꽂고 매일 새로 갈아주어

침공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농을 도출해 내는

외과적 배농처치법에 주목하며 이것이 任彦國과 그의

제자들의 저술로 여겨지는 『治腫指南』과 유사한 면

이 있음을 주목한 적이 있다.2) 許任이 어떻게 任彦國
의 치종술을 이어받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鍼
灸經驗方』에는 任彦國이 처음으로 언급한 ‘縷疔’이

등장하고, 종기의 원인에 대해 任彦國과 비슷한 관점

을 취하는 등 任彦國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주목할 점은 許任은 任彦國의 의론을 그대로 답습하지

는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許任은 任彦國이 만든 병명인 縷疔을 언급하되, 

그것을 任彦國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2, p.72

3) 縷丁 : 其色不白不赤 毒氣煽發 漸作其縷而穿延于骨肉之間 成
塊于皮膚之隙 以先塊爲基而散締四方 如縷之結于經絡也 按之
則所至處皆拘攣 日久月深 至於潰破則死矣 雖針其四方 締縷
暫歇 而還痛終難效矣 必決破其塊 削去其根 則永得差矣 古無

許任은 증상의 양상에 대하여 ‘생긴 모양이 마치 잡

풀로 싼 달걀과 같으며 낱낱의 멍울은 기름하고 빨갛

다. 이것은 팔꿈치 안쪽에 잘 생기며 아프고 오래되면

곪는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팔꿈치 안쪽

에 잘 생긴다고 밝히고 있다. 치료법 또한 任彦國이

‘반드시 그 덩어리를 터뜨려서 그 뿌리를 제거하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必決破其塊 削去其根 則永得差
矣)라고만 한 것에 비하여 더욱 상세한 치료법을 논하

고 있다. 즉 곪은 뒤에는 침으로 터뜨려서 고름을 빼

고, 곪기 전에는 기죽마혈에 각각 7장씩 뜸을 뜨라는

것, 고름이 다 나오지 않고 누런 진물이 멈추지 않을

때에 옆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을 빈번히 해주게 하는데 스스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하였다.

縷丁之說者 不能形容之妙故也 臣自辛卯年以後 治療之人多至
累萬 而縷丁之人 一年之內 或一二 見之診審其所患之腫 則正
如縷之穿物而拘攣 故臣心得其所以然 而指其名曰縷丁

4) 縷疔 : 狀如以蒿草裹鷄卵 箇箇間結之形 長而紅 發於肘內而痛 
日久則成膿 膿後則鍼破出膿 未膿前 灸騎竹馬穴各七壯 卽愈 
手足同治 凡人手足及一身之中 骨節 腫膿 鍼破後膿雖盡出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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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神에 열이 뭉쳐서 발하여 옹저가 되니 어찌 초기에 지료

하지 않고 그 농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심장의

뿌리는 5(6)추 안에 매달려 있으니 곧 (독맥 상) 피부에서 일

촌 떨어져 있을 따름이다.  독기가 心으로 들어가기 쉬운 것

은 이 병만 한 것이 없다. 한번 心이 독을 받아서 五臟이 답

답하면 비록 침과 약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

겠는가. 마땅히 그 초기를 삼가고 그 이해를 따져보아서 초

기일 때 치료하여 독기를 끊어버리면 환자가 모두 살 수 있

으리라..7)

무릇 아픔·가려움·피부와 체표에 생기는 질환은 모두

심화(心火)와 관계가 있는데 각각 그 경맥 및 수소음심경의

혈을 잡아 치료한다.8)

기죽마혈 ··· 대개 이 2개의 혈자리는 수소음심경이

지나가는 곳이다. 무릇 온갖 옹저는 모두 心氣의 정체로 말

미암아 독이 생겨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2개의 혈에

뜸을 떠주어 수소음심경이 제대로 돌게 하면 곧바로 나아

서 살아날 수 있다.9) 

표 2 

다음으로 許任은 任彦國과 마찬가지로 癰疽의 원인을

주로 心과 관련지어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침법에도

수소음심경의 혈을 잡는다고 하였다. 또한 癰疽에 기

죽마혈을 사용하는 근거를 ‘대개 이 2개의 혈자리(기

죽마혈)는 수소음심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언급하며, 

따라서 기죽마혈이 心氣의 정체를 풀어줄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얼핏 보았을 때 잘 이

해가 가지 않는 논술이다. 왜냐하면 수소음심경의 유

주는 기죽마혈 근처로는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任彦國의 논술에 근거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任彦國
은 『治腫秘方』에서 심장의 뿌리를 5추 옆 1촌5)이라

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배수혈인 心兪6)의 위치와

유사하다. 許任은 이를 보고 좀 더 응용하여 기죽마혈

이 心兪 근처라고 보고 수소음심경이 유주한다고 설명

한 것이다. 즉, 許任은 비록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으나

任彦國의 의론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기죽마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응용했던 것이다. 

浮氣未消之前則病人 悶其疼痛 不忍屈伸 以待自差則膿汁與脂
膜 塡滿於骨臼 筋膠於骨節 伸者 終不得屈 屈者 終不得伸 平
生 永爲病廢之人 須及於膿汁未盡出而黃汁不止之際 卽令傍人 
強扶屈伸 頻數限差則免廢 (원문 : 한의학지식정보웹서비스, 
해석 :  김달래역, 許任저, 침구경험방, 정담, 2003, 
pp.154~155)   

5) 心兪와 위치가 비슷하다

6) 心兪는 5추 옆 1촌 5푼이다. 

7)...心神鬱熱하여 發爲疽腫 則何可以不治其初而待其膿哉 且心根
繫于五 顧內則去皮上纔一寸耳 毒氣之易入于心者는 莫如此證
也 一心受毒 五臟煩懣 則雖有針藥之具末 如之何也 宜謹其始
而權其利害 治其初而絶其毒氣 則患人皆得活矣 (治腫秘方 背
腫)

8) 痛癢瘡瘍 皆屬心火 主治在各隋其經及心經 (침구경험방, 癰疽, 
해석은 김달래역, 상게서, p.148)

9) ...盖此二穴 心脈所過 凡癰疽之疾 皆由於心氣留滯故 生此毒 
灸此則心脈 流通 卽時安愈 可以起死回生矣 (침구경험방, 騎
竹馬穴法, 해석은 김달래역, 상게서, p.155)

그밖에 許任의 『鍼灸經驗方』에서는 背腫에 침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등장하며, 任彦國이 다용한 두꺼비에

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한다. 이 역시 許任이 종기치료

에 있어서는 任彦國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治腫指南』의 원문까지 비교해 본다면 그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治腫指南』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그에 대한 분석은

미루어둔다. 

『治腫秘方』과 비교해볼 때『鍼灸經驗方』은 보다

다양한 옹저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의론을 수록하고 있

다. 『治腫秘方』에서는 5丁, 背腫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옹저질환 모두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

다. 그러나 許任의 『鍼灸經驗方』의 경우, 그 구성이

보다 체계적이며 다루고 있는 질환이 광범위하다. 즉, 

丁과 背腫뿐만이 아니라 옹저 제반질환, 절, 발제종, 

순종, 면종, 배종, 폐옹, 음종, 둔종, 회골증, 장옹, 제위

악증, 오역증찰색, 각종 뜸법, 각종 창종. 나력에 이르

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治瘇方』- 任彦國의 『治腫秘方』에 許任  
    의 의론을 결합

『治瘇方』은 『治腫秘方』의 異本으로서 원본은 장

서각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

름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治瘇方』에 대한 연구로

는 이규근의 논문이 있는데10),  주변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란, 참비름, 쇠비름, 생계란 같은 것들

을 약재로 썼다는 것에 주목하여 일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종기를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장서각의 서지사항과 위

‘이’의 논문에서는 이 책이 任彦國이 저술한 것이라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앞부분에는 任彦
10)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瘇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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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의 『治腫秘方』이 필사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許
任의 『鍼灸經驗方』 중 治腫에 관련된 내용들이 덧붙

여진 형태의 서적이었으며, 그 뒤에는 치종과는 무관

한 다른 서적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11) 덧붙여진 내

용의 대부분은 許任의 『鍼灸經驗方』 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12) 따라서 『治瘇方』은 후대의 사람이 任彦
國의 『治腫秘方』과 許任의 『鍼灸經驗方』 및 기타

다른 서적들을 참고하여 임상에 응용하기 편리한 형태

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결과 이 서적은 『宜彙』에 인용된 『任主
簿彦國遺方』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서적 모두 필사본이며 간행연대가 나오지 않아서

『治瘇方』과『任主簿彦國遺方』 중 어느 것이 먼저인

지는 알 수 없으나, 둘 다 ‘腫’을 ‘瘇’으로 표기

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종

류의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당시 任彦國의

『治腫秘方』의 내용에 許任의 『鍼灸經驗方』의 내용

을 결합시킨 이와 같은 종류의 서적이 널리 유통되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任彦國에서

許任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한 치종술이 후대로 전승되

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治腫秘方』에서

는 5丁, 背腫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옹저질환 모

두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므로 許任의 『鍼灸經驗方』

을 보충하여 치종 제반에 응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

던 것으로 보인다.  

2. 후대의 서적에 보이는 任彦國의 의론

앞서 언급한『鍼灸經驗方』과『治瘇方』 이외의 서적

에서도 任彦國의 의론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1)『醫林撮要』에 미친 영향

『醫林撮要』에는 『任彦國方』이 인용되어 있다. 

『醫林撮要』는 김13)에 따르면 1589~1592에 저술한 것

으로 추정되는데 『醫林撮要』 옹저문에서는 任彦國의

처방내용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任彦國의 옹저치료 기술이 任彦國으로 그친 것이 아니

라 전승되어 왔고, 『醫林撮要』 저술 당시까지도 그

의 명성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11) 뒷부분에는 回春要訣, 老人攝養方, 小兒方이라는 제목의 처
방 모음이 있었다. 

12) 일부 내용은 許任의 『鍼灸經驗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다.

13) 김홍균,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0, p.38

에서 펴낸 『醫林撮要』에 그 내용을 채택하여 실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

록 『醫林撮要』 옹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줄

뿐이지만, 이 몇 줄에 농축되어 담겨있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다음이 바로 『醫林撮要』의 『任
彦國方』 인용부14)이다. 

『任彦國방(任彦國方)』에는 "여러 가지 헌데에 

토란(土卵)을 갈아 풀처럼 만들어 종이에 발라 헌

데의 크기에 맞게 붙인다. 만일 약(藥)이 마르고 

헌데가 가려우면 약종이를 떼서 소금물과 식초(食
醋)에 축여 붙인다. 오래면 새것으로 갈아 붙인다. 

이와 같이 계속하면 혹 저절로 삭거나 쉽게 흩어

진다"고 씌어 있다.(○任彦國方 諸腫土卵磨石上如
稠稀糊攤於紙上隨暈大小貼之如乾痒揭却以塩水和
醋浸潤傅上久則換新者如此不住則或自消或易散)

작산(鵲蒜)(葳蕤 속에 있는 통마늘 같은 것이

다)을 갈아 즙(汁)을 내어 일체 옹종(癰腫)에 바르

는데 마르면 다시 바른다. 그러면 곧 삭는다.(鵲蒜
萎㽔中如獨頭蒜者也磨汁塗一切癰腫乾則再塗立消)

종독(腫毒)이 생기려 할 때에는 계자백(鷄子白), 

밀가루[진말(眞末)], 식초(食醋) 찌꺼기를 버무려 

걸쭉한 죽처럼 만들어 종이에 발라 붙인다. 계자

백(鷄子白)을 쓰면 헤쳐지게 하고 계자황(鷄子黃)

을 쓰면 쉽게 곪는다.(腫毒始作雞子白眞末醋滓和
擂如濃粥攤紙上貼之雞子用白則散用黃則易膿)

대체로 헌데가 생기면 소금을 끓이면서 김을 

쏘이고 씻는다.(凡腫皆塩湯熏洗)

또 한가지 처방(處方)은 하마(蝦蟆)를 내장(內
臟)을 버리고 약성(藥性)이 남게 태워 가루내어 

한번에 4g씩 깨끗한 물에 타서 먹는다. (又方蝦蟆
去腸肚燒存性末每服一錢新水調下)

벽오동나무 달인 물을 쓰는데 벽오동나무가지 

한줌을 물 1잔에 달여 한번 먹는다.(梧桐木煎湯用
梧桐枝一握爲一服水一盞煎服)

누렁개의 고기는 새살이 잘 살아나게 하는데 

소금물로 헌데 구멍을 씻고 고기를 가루내어 심

지를 만들어 꽂는다(이상은 다 『任彦國방(任彦國
方)』에 있다). (黃獷肉長肉生肌塩水洗瘡口後作末
紝入 幷出任公方)

그런데 위『醫林撮要』의 내용 중에는『治腫秘方』에

는 없는 내용도 있으며,『治腫秘方』에 유사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구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14) 해석부분은 누리미디어 웹서비스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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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촬요의 내용 『治腫秘方』의 내용 비고

○任彦國方 諸腫土卵磨石上如稠
稀糊攤於紙上隨暈大小貼之(如乾痒
揭却以塩水和醋浸潤傅上)久則換新
者如此不住則或自消或易散

土卵 一名母立 本草名其土芋者是也 爛磨取汁 攤紙上 
附當處 數易(擣則無效) 其氣寒而嚴 以其嚴故 能制其毒氣
而不使遠去 以其寒故 能消其熱候而不復熾發 臣 去壬辰
年 得風腫 六年不得差 得此而後 永痊 每施於人而必得其
效也

줄친 부분은 『治腫秘方』에 없

는데 『醫林撮要』에서 좀 더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괄

호 친 부분은 『治腫秘方』에는

아예 언급이 없는 부분이다.

○鵲蒜萎㽔中如獨頭蒜者也磨汁塗
一切癰腫乾則再塗立消 『治腫秘方』에는 없는 내용

○腫毒始作雞子白眞末醋滓和擂如
濃粥攤紙上貼之雞子用白則散用黃則
易膿

『治腫秘方』에는 없는 내용

○凡腫皆塩湯(熏)洗

鹽湯沈引法 一鉢水 鹽一合 至於一盆則二升 二盆則四升 
同湯二三沸 候水氣溫平 臂則小槽 脚則用長缸 手足則各
適其器 而沈引矣 但頭後則用大錚盤(廣一尺深一寸木器最
善) 盛湯水 臥沈其當處 頭前則大所羅 置小枕于其中 而仰
臥  則傍人 以小器 盛湯水 長注于腫上 面中則以油紙 作
揮項 而下垂 使遮其胸腹之衣 盛湯水于東海置于油紙之下 
又用小器汲東海之水 注之不絶 則水下紙上而還入于東海
中 良久乃止

염탕침인법과 유사, 『醫林撮
要』는 표현이 보다 간략하다. 원

문의 내용을 축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治腫秘方』에는 소금물에 훈증

하는 법은 나와있지 않다.

○又方蝦蟆去腸肚燒存性末每服一
錢新水調下

蟾灰 去其內腸 兩夫瓦(수키와)相合 而以索結之 置蟾于
中 又以泥 防頭孔及隙處 安于火焰中 久而出之 硏作細末 
一服一錢 鎭守其心神 能拒其毒氣

蝦蟆도 두꺼비고 蟾도 두꺼비를

뜻한다. 표현에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梧桐木煎湯用梧桐枝一握爲一服
水一盞煎服 『治腫秘方』에는 없는 내용

○黃獷肉長肉生肌塩水洗瘡口後作
末紝入 幷出任公方

背腫 ···針孔血止後 付丹池三四度 則惡汁盡出 而痛
亦止矣 不計晝夜 沈引鹽湯(水二鉢鹽一合一盆則一升) 出
歇時 則以獷肉末 實其中 以生眞油 塗其邊 又頻服其漏蘆
湯和蟾灰 則得差於十日之內矣

『治腫秘方』에서는 종기를 X자

로 절개 한 뒤의 상처관리법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으나 내용이 유사하다.

표 3 

있다.15) 이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의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 표를 보면 『醫林撮要』에 인용된 『任彦國方』은

『治腫秘方』과는 다른 책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醫林撮要』에서는 『任彦國方』의 본문의 내용을 요

약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治腫秘方』에는

아예 없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任彦國方』은 『治腫秘方』보다 훨씬 상세하고 다양

한 치법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보인다. 1589년 이후라

면 이미 『治腫秘方』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治腫
秘方』이 아닌 『任彦國方』을 인용한 것을 보면 『治
腫秘方』보다 『任彦國方』이 더욱 공신력 있고 충실

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15) 자세한 내용은 표3 참고.

2) 기타 다른 서적들에게 미친 영향

『醫林撮要』이후의 다른 서적에 그 다음에 나온 서

적인 『東醫寶鑑』에는 『治腫秘方』의 것과 유사한

처방이 俗方이라는 이름으로 인용되어 있다.16) 또한

16) 동의보감의 俗方이라 인용된 것의 내용 중 일부가 任彦國
의 의서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사실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
나 아예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법인문화사에서 
출판된 동의보감(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2005, pp.16-27)에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서목
과 인명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 俗方에 대해서는 
어떤 서적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俗方은 
서적의 이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처
방, 세속의 처방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면 세속의 처방이라는 것이 단순이 민간에서 쓰이는 처방내
용을 그래도 옮긴 것이었을까?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
나, 동의보감에서 일반의 민간요법을 채록하여 기록했다는 
언급은 없으므로 국내의 경험방서류의 서적을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東醫寶鑑』에는 『醫方類
聚』, 『醫林撮要』, 『鄕藥集成方』 등은 인용이 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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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명·

간행연대
내용 『治腫秘方』의 해당내용

醫林撮要
(1589~1592)

(위에 있으므로 생략)

東醫寶鑑
(1611)

鹽湯(皮-單方)

◦治一體風痒. 鹽一斗 水一石 煎減半 溫浴三次.

◦浴痒無如鹽 濃煎湯浴身 最妙(綱目)

◦海水浴 尤妙(俗方)

(桑灰水)(癰疽-癰疽湯洗法)

◦去瘡中膿血‧毒水. 桑灰 淋汁浸洗(俗方)

(鹽湯)(癰疽-癰疽湯洗法)

◦溫洗癰疽毒腫 日二三此最妙(俗方)

동의보감에서는 매우 축약해서 적어놓았지만 그 내용

은 『治腫秘方』의 鹽湯沈引法, 鹽湯沐浴法에 나온 것

과 유사하다. 鹽湯沐浴法에는 桑炭을 목욕물에 넣고

목욕하라는 언급이 나온다. 또한 ‘又用小器汲東海之
水 注之不絶則水下紙上而還入于東海中 良久乃止’라

하여 동해의 물을 길어 씻는 법도 나온다.

田園必考
(1600년대 이후에 성립

된 것으로 보임)

○縷疔 其色不白不赤毒氣煽發漸作其縷而穿延于骨肉之
间成塊于皮膚之隙以先塊爲基而㪚歸四方如縷之結日久而
至扵潰破則死矣女快破其塊削其根則永淂差矣古無縷疔之
說故不能形容故也  (補録)

縷丁 其色不白不赤 毒氣煽發漸作其縷而穿延于骨肉之
間 成塊于皮膚之隙 以先塊爲基而散締四方 如縷之結于
經絡也 按之則所至處皆拘攣 日久月深 至於潰破則死矣 
雖針其四方 締縷暫歇 而還痛終難效矣 必決破其塊 削去
其根 則永得差矣 古無縷丁之說者 不能形容之妙故也 臣 
自辛卯年以後 治療之人多至累萬 而縷丁之人 一年之內 
或一二 見之診審其所患之腫 則正如縷之穿物而拘攣 故 
臣 心得其所以然 而指其名曰縷丁

『田園必考』17)에 縷丁이라는 질병명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任彦國이 임상경험을 통해 새로이 발

견한 丁의 일종이다. 이는 『治腫秘方』의 내용을 요

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鍼灸經驗方』및 『治
瘇方』,『宜彙』에 나타난 任彦國의 의론에 대해서는

위에서 자세히 언급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박문

현18)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판된 『鍼灸集成』은 조선

의서인 『東醫寶鑑』의 침구편과 『鍼灸經驗方』을 표

절한 것인데, 여기에도 『鍼灸經驗方』에 실린 縷丁이

언급되어 있다.

러한 큰 규모의 서적이 아닌 경험방서들은 아예 서명을 언
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醫林撮要에서 『鄕藥集成方』, 
『醫方類聚』 이외에도 『救急方』, 『簡易辟瘟方』, 『本國
退思翁所製方』, 『任彦國方』 등을 인용하는 것(김동일, 
『醫林撮要』에 대하여, DIGITAL 『醫林撮要』 해설집·사용
설명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p.35)과는 대조적인 모습
이다. 국내의 서적들을 정확히 이름을 밝히고 인용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겠으나, 당시의 동의보감 편찬자들
은 俗方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국내 서적들을 인용한 것으
로 추측된다. 

17) 조선 중기 유명했던 이석간, 채득이, 박렴 세 명의 의사들
의 경험방을 모아 엮은 것 (한의학지식정보웹서비스의 해제 
참고, http://jisik.kiom.re.kr/)

18) 박문현, 상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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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經驗方
(1644년)

縷疔 狀如以蒿草裹鷄卵 箇箇間結之形 長而紅 發於肘內
而痛 日久則成膿 膿後則鍼破出膿 未膿前 灸騎竹馬穴各
七壯 卽愈 手足同治 凡人手足及一身之中 骨節 腫膿 鍼
破後膿雖盡出而浮氣未消之前則病人 悶其疼痛 不忍屈伸 
以待自差則膿汁與脂膜 塡滿於骨臼 筋膠於骨節 伸者 終
不得屈 屈者 終不得伸 平生 永爲病廢之人 須及於膿汁未
盡出而黃汁不止之際 卽令傍人 強扶屈伸 頻數限差則免廢 

위와 동일하므로 생략

기타 의론과 전반적 치료법의 유사성이 보인다. 

宜彙
(1871년)

조선 고종 때 금리산인이 ‘근세명결(近世名訣)’과 ‘속약상방(俗藥常方)’ 중 자신이 여러 차레 경험한 것을

보아 쓴 의방서라고 한다. 이 중 『任主簿彦國遺方』이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앞부분은 『治腫秘方』의 내용

이었고, 뒷부분에는 許任의 침구경험방 중 치종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기타 자신의 의론을 덧붙인

듯한 내용이었다.

治瘇方
(연도미상)

이는 국립도서관에서 찾은 필사본으로 위휘에 실린 『任主簿彦國遺方』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鍼灸集成-중국

(1874년)

縷疔 狀如以蒿草裹鷄卵箇箇間結之形長而紅發於肘內而
痛日久則成膿膿後則鍼破出膿未膿前灸騎竹馬穴各七壯卽
愈手足同治 凡人手足及一身之中骨節腫膿鍼破後膿雖盡出
而浮氣未消之前則病人悶其疼痛不忍屈伸以待自差則膿汁
與脂膜塡滿於骨臼筋膠於骨節伸者終不得屈屈者終不得伸
平生永爲病廢之人須及於膿汁未盡出而黃汁不止之際卽令
傍人強扶屈伸頻數限差則免廢   

표 4

Ⅲ. 결론

그동안의 연구는 任彦國의 독특한 치종술에 대한 것

위주였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에 활동한 任彦國의 치종술이 19세

기 후반까지 면면하게 이어졌고, 유명한 침구의사인

許任에게 큰 영향을 준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許任의 『鍼灸經驗方』에는 任彦國이 처음으로 언급한

‘縷疔’이 등장하고, 종기의 원인과 치법에서 任彦國
과 비슷한 관점을 취하는 등 任彦國의 영향을 받은 흔

적이 역력한데, 許任은 任彦國의 의론을 그대로 답습

하지는 않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펼쳤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후대의 의서인

『醫林撮要』,『東醫寶鑑』,『鍼灸經驗方』,『田園必
考』,『治瘇方』,『宜彙』,『鍼灸集成』에 그 의론이

수록되어있음을 보고 후대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治腫秘方』을 중심으로 한 任
彦國의 치종술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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